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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ggression in adolescents, with depression and grit as important mediator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information on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psychological factors in the approach to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in adolescents and provide a basis for future approaches to adolescent mental health physical therapy and school-based physical therapy.

          

          
            Design
            This study utilizes data from the 2020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Methods
            The research methodology was prepared from January to May 2020 and conducted by professional researchers through face-to-face interviews from August to November 2020, and the number of cases used in the study was 2,384.

          

          
            Results
            First, we foun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 depression and aggression. Second, depression and grit showe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ggression. Third, we emphasize that depression and grit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factors in managing adolescent aggression. Finally, this is an important study that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of adolescent health and well-being by exploring the complex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 aggression and emotional problems.

          

          
            Conclusion
            Adolescent aggression is influenced by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but it can also be managed by addressing depression and increasing grit. Among the various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 aggression, grit can be seen as a positive resource that helps maintain effort and interest. Therefore, even if parenting attitudes are negative, reducing depression and increasing grit can be a way to address issues such as violent delinquency i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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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최근 묻지 마 칼부림이 일종의 밈이 되어 기승을 부렸다. 묻지 마 칼부림과 같은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데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하지 않은 동기로 인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폭력적 범죄(김수연과 김소영, 2023)로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와 더불어 공격성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느 때 보다 높은 시기이다. 최근 학교폭력문제 등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 인간의 뇌가 태어날 때부터 폭력적인 것일까, 아니면 사회화의 과정에서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 학습된 것일까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전채현, 2012).

      많은 학자들은 대중 매체에 나타난 폭력성과 인간의 실생활에서 나타내는 공격적 행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이 대중 매체의 폭력에 많이 노출될 경우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좀 더 우세한 실정이다(Anderson, 1997). 특히, 아동의 TV 시청과 관련한 종단 연구를 통해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의 반사회적 행동의 빈도와 공격성 등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 결과(Huesmann 등, 2003), 아동의 폭력적인 TV 프로그램 시청 빈도가 높을수록 실제로 성인이 되었을 때 더욱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기의 공격성을 다루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아동ㆍ청소년기에 발현된 공격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강도가 증가하거나 추가적인 문제행동을 낳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치료 및 예방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성인기의 만성적 폭력 행동 및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급한 개입이 필요하다(배은정과 남수현, 2023).

      아동ㆍ청소년기의 공격성은 보통 부모의 학대, 감독, 과잉간섭과 소외, SNS 이용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요인으로는 양육태도, 친구관계, 교사관계, 사회적 관계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내적 요인으로는 생물학적 발달,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조정숙과 박경애, 2021).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심을 두고 보고자 한다.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외적, 내적 행동이나 태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김희수, 2005). 부모는 자녀의 심리적, 생리적 욕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기의 사회적응과 인격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정숙희, 2017). 자녀는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며, 어른들의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사회규범에 맞는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김혜진, 2003). 하지만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경우, 부모에게 비합리적인 신념과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되어 내재화된 문제행동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외현화된 문제행동인 공격성으로 촉발될 수 있다(조정숙과 박경애, 202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가 무시-무관심, 거부적, 통제적, 공격-적대적 등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양육태도가 수용적, 지지적, 관심, 친밀함 등의 온정적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은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과 정윤경, 2007; 한동현과 김완일, 2013; Mize과 Pettit, 1997; Olweus, 1980).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또래 애착이 높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숙향과 김형모, 2018). 청소년의 공격성은 싸움이나 분노 폭발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음주, 절도, 성폭행 등의 심각한 범법행위로 나타나기도 하고(DeVoe 등, 2003), 청소년기의 우울은 충동적이고 반항적인 방법이나 비행 등 다른 행동으로 표출되는 특성을 보인다(곽금주와 문은영, 1993). 이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가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높이고 우울은 다시 공격성을 높인다고 하는 결과로써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을 낮출 것이라고 예측한다(최창묵, 2024).

      그릿은 2007년 미국의 Angela Duckworth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Duckworth 등(2007)에 의하면 “목표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끈기(perseverance)과 열정(passion)”로 정의된다(Duckworth et al., 2007). 학자들 사이에서 그릿은 전 생애에 걸친 심리발달의 성공적 결과들을 이끄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정받았으며, 21세기 건강한 발달과업을 위한 중요한 능력의 하나로도 제안된 바 있다(임효진, 2017; West et al., 2014). 그릿이 유사개념과 차별화되는 점은 노력과 흥미를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데에 있는데, 그릿이 높은 것은 목표와 흥미를 쉽게 잃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조절이 즉각적인 조절 능력이라면, 그릿은 장기간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Duckworth와 Gross,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이 그릿을 개인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을 위한 끈기와 열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릿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증명되면서 그릿이 청소년의 학교적응, 학업 성취, 삶의 만족 등 심리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의 성공적인 수행과 정서발달에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그릿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남수현과 배은정, 202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라는 심리적 특성을 매개하여 비행 피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최현주와 신혜진, 2016), 특히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우울, 공격성 등에 영향을 주어 문제행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하문선 등, 2021; Garber 등 1997; Rudolph, 2010). 반면,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을 낮추는 경향이 있으며(정은선과 조한익, 2007), 부모의 애정을 많이 받은 집단은 정서적 안정감과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과 같은 부정적 정서행동문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은과 박희현, 2011).

      현재 그릿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그릿과 유사한 자기조절 및 통제와 같은 요인들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을 밝힌 연구(도금혜와 이지민, 2011; 박영준 외, 2016; 박지현과 송하나, 2011)를 고려했을 때 그릿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노력과 흥미를 지속하는 장기적인 특성으로 일시적인 영향이 아닌 장기적인 영향임을 유추할 수 있다(장유진 등, 2021). 그릿은 회복탄력성과 유사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면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인화와 이현영, 2015). 이 외에도 선행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릿은 공격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장유진 등, 2021; 권혜진과 정혜욱, 2015). 또한 그릿과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최근 연구(유진은 등, 2020; 정혜원 등, 2020)에 따르면 청소년의 공격성, 주의집중 문제, 스마트폰 의존도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그릿을 낮추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반대로 그릿이 개인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발현되는 것임을 고려했을 때(황매향, 2019), 그릿 함양은 역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해결점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박영숙과 김정훈, 2022; 장유진 등, 2021).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의 우울과 그릿을 중요한 매개변수로 두고 부정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특히 중학생 시기는 초등학생에 비해 자율성이 증대되는 반면, 고등학생보다 충동 조절 능력이 미숙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환경적 요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학생의 공격성 형성 과정과 그 경로를 분석함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물리치료 접근에 있어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개대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그릿과 우울 그리고 공격성의 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그릿과 우울의 다중병렬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양육태도와 우울, 그릿 그리고 공격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2018(이하 KCYPS 2018)의 중1 코호트(2,590명) 중 2020년 중3(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청소년의 개인발달(생활시간, 건강, 신체발달 등)과 발달환경(가정, 활동/문화 환경 등) 및 청소년의 발달 배경(가정, 교육 등) 등을 추적 조사한 자료로, 청소년의 성장에 있어 개인적 요인뿐만 아닌 주변 환경적 요인이 함께 조사되어 본 연구문제를 확인하는데 적합한 자료로 판단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2022). 연구 자료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문항 확정하였고, 6월부터 7월까지 NYPI IRB 심의를 받아, 8월부터 11월까지 전문조사원이 연구동의가 이루어진 대상자에 대해 면접을 통해 자료를 취합하였고, 12월까지 모든 수합을 마무리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취득은 2023년 10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2,384명 중 남학생 1,278명, 여학생 1,106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출생년도를 살펴보면, 2004년생 9명(0.4%), 2005년생 2,345명(98.4%), 2006년생 30명(1.3%)으로 대부분이 2005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주일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운동을 하지 않는다가 892명(37.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시간(621명, 26.0%), 4시간 이상(306명, 12.8%), 2시간(382명, 16.0%), 3시간(183명, 7.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2,384)

          
          

        

        
          
            
              	Classification
              	Cases
              	Ratio(%)
              	Etc
            

          
          
            	Total
            	2,384
            	100
            	
          

          
            	Gender
            	Male
            	1,278
            	53.6
            	
          

          
            	Female
            	1,106
            	46.4
            	
          

          
            	Age
            	Born in 2004
            	9
            	0.4
            	
          

          
            	Born in 2005
            	2,345
            	98.4
            	
          

          
            	Born in 2006
            	30
            	1.3
            	
          

          
            	Exercise time
(for a week)
            	None
            	892
            	37.4
            	Exercise time enough to make you sweat
          

          
            	1 hours
            	621
            	26.0
          

          
            	2 hours
            	382
            	16.0
          

          
            	3 hours
            	183
            	7.7
          

          
            	more than 4 hours
            	306
            	12.8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Very unsatisfied
            	95
            	4.0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last semester's school grades
          

          
            	Unsatisfactory
            	406
            	17.0
          

          
            	General
            	945
            	39.6
          

          
            	Satisfaction
            	731
            	30.7
          

          
            	Very satisfied
            	176
            	7.4
          

          
            	I don't know
            	31
            	1.3
          

        

        

        마지막으로 지난 학기 학교성적 만족 수준 정도를 살펴보면, 보통이 945명(39.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족 731명(30.7%), 불만족 406명(17.0%), 매우만족 176명(7.4%), 매우불만족 95명(4.02%), 모르겠다 31명(1.3%)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정적 양육태도
          본 연구의 부정적양육태도 척도는 김태명과 이은주(2017)의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에서 사용한 문항 중 KCYPS 2018에서 활용한 거부(4문항), 강요(4문항), 비일관성(4문항)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김태명과 이은주, 2017).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 라고 하신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부정적 양육태도 척도는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며 총합이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권형용, 201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2) 우울
          본 연구의 우울 척도는 김광일 등(1984)의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에서 사용한 문항을 KCYPS 2018에서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김광일 등, 1984).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우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며 총합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김광일 등, 1984)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3) 그릿
          본 연구의 그릿(끈기) 척도는 김희명과 황매향(2015)의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KCYPS 2018에서 사용하였다(김희명과 황매향, 2015). 이 척도는 총 8문항으로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릿 척도는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고 일부문항은 역채점 하여 활용하였으며, 총합이 높을수록 그릿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8(Duckworth 등, 200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36으로 나타났다.

        

        
          4) 공격성
          본 연구의 공격성 척도는 조붕환과 임경희(2003)의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KCYPS 2018에서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조붕환과 임경희, 2003).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공격성 척도는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며 총합이 높을수록 공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유상현과 최연희, 202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와 PROCESS macro를 활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과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며,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그릿의 다중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Model 4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분석의 결과 값은 표준화 계수()로 제시하였으며, 매개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선행연구에 따라 10,000으로 설정하였다(김상우와 이병희, 2020). 결과의 유의성 확인은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야 유의하다는 기준에 따라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Shrout와 Bolger, 2002), 간접효과 유의성은 Sobel Z검정으로 최종 확인하였다.

      

    

    

  
    
      Ⅲ. 결 과
      
        1. 부정적 양육태도와 우울, 그릿 그리고 공격성 간의 관계 확인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분석에 앞서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주요변인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왜도는 .186~.687의 값을 보였고, 첨도는 .150~.555의 값을 보임으로 Kline(2015)이 제시한 기준(왜도±3, 첨도 ±10이하)을 벗어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함을 알 수 있다(김상우와 김지현, 2022 재인용).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
            (N=2,384)

          
          

        

        
          
            
              	Variable
              	a
              	b
              	c
              	d
              	M±SD
              	Skewness
              	Kurtosis
            

          
          
            	a.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
            	
            	
            	
            	2.03±0.54
            	.283
            	-.150
          

          
            	b. Depressive
            	.382**
            	
              -
            
            	
            	
            	1.79±0.60
            	.682
            	.277
          

          
            	c. Grit
            	-.264**
            	-.409**
            	
              -
            
            	
            	2.57±0.42
            	.186
            	.555
          

          
            	d. Aggression
            	.335**
            	.648**
            	-.385**
            	
              -
            
            	1.86±0.60
            	.397
            	-.334
          

        

        
          
            **p<.01.
          

        

        

        각 변인들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우울(r=.382, P<.01)과 공격성(r=.355, P<.01)에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그릿(r=-.264, P<.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우울은 공격성(r=.648,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그릿은 공격성(r=-.385, P<.01)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양육태도와 우울, 그릿 그리고 공격성 간의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부정적 양육태도는 중학생의 우울과 공격성을 높이고 그릿은 낮출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우울은 공격성을 높이고, 그릿은 공격성을 낮출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일부 상관계수(r)가 ±.40 이하로 그 수준이 낮음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상관계수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회귀계수를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김상우, 정성진, 2023).

      

      
        2.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그릿의 다중병렬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그릿의 다중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였고,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1>과 같다(김태은과 안윤영, 2021).

        
          
          

          Figure 1. 
				
          

          
            The pathway between negative parenting and aggression
            ***p<.001.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β=.355,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우울과 그릿이 추가되었을 때 그 영향력(β=.086, P<.001)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경로별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우울(β=.382 P<.001)과 그릿(β=-.264,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울(β=.561, P<.001)과 그릿(β=-.132, P<.001)은 중학생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부정적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공격성 관계는 우울과 그릿에 의해 다중병렬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 
				
          

          
            Verification of mediation effects
            (N=2,384)

          
          

        

        
          
            
              	
              	Non-standardized coefficient
              	
                β
              
              	
                t
              
              	95% CI
            

            
              	B
              	se
              	LL
              	UL
            

          
          
            	Total effect
            	.371
            	.021
            	.355
            	17.341***
            	.329
            	.413
          

          
            	Direct effect
            	.095
            	.018
            	.086
            	5.132***
            	.059
            	.131
          

          
            	Indirect effect(Total)
            	.276
            	.017
            	.249
            	-
            	.243
            	.310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 Depressive → Aggression
            	.237
            	.017
            	.214
            	-
            	.204
            	.272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 Grit → Aggression
            	.039
            	.007
            	.035
            	-
            	.026
            	.053
          

        

        
          
            ***p<.001.
          

        

        

        다중병렬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총 간접효과의 표준화계수(β)는 .249로 95% 신뢰구간(.243∽.310)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변인별 매개효과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적 양육태도 → 우울 → 공격성의 간접효과(β)는 .214로 95% 신뢰구간(.204∽.272)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부정적 양육태도 → 그릿 → 공격성의 간접효과(β)도 .035로 95% 신뢰구간(.026∽.053)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각 변인별 매개경로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함으로 매개모형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Sobel Z검증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도 최종 확인하였다<Table 4>.

        
          Table 4. 
				
          

          
            Sobel Z test
          
          

        

        
          
            
              	Indirect effect
              	Effect(β)
              	se
              	
                Z
              
            

          
          
            	Depressive
            	.214
            	.013
            	17.023***
          

          
            	Grit
            	.035
            	.005
            	6.744***
          

        

        
          
            ***p<.001.
          

        

        

        Sobel Z검증을 좀 더 살펴보면, 우울(Z=17.023, P<.001)과 그릿(Z=6.744,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그 자체로도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우울과 그릿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울과 그릿 역시 각각 중학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우울과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부정적 양육태도는 우울과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릿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은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그릿은 공격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정서적·행동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먼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에게 정서적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우울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애착 이론(Bowlby, 1982)에 기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즉, 부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은 안정적인 정서 조절 능력을 갖추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부정적 감정을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김진과 하문선, 2020; 김평화와 윤혜미, 2013).

      한편, 그릿이 공격성과 부적 상관을 보인 이유는 그릿이 개인의 인내력과 목표 지향성을 증진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Duckworth et al., 2007). 높은 그릿을 가진 청소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 해결 중심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율성과 자기통제력을 저하시켜 그릿의 형성을 방해하고(남수현과 배은정, 2023), 이는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토한 결과, 우울이 그릿보다 공격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이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면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최현주와 신혜진, 2016). 따라서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울을 완화하는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인내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우울과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우울과 그릿은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우울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우울은 공격성을 촉진하는 경로를 보였다.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그릿을 저하시켜 공격성을 억제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울을 완화하고 그릿을 증진시키는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부모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모의 양육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우울을 완화하고 그릿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는 제한점이 존재함으로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유의하기 바란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 짓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적용하여 변인 간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청소년의 자기보고(self-report) 방식으로 수집된 것으로, 응답자의 주관적 지각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평가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한 매개변인은 우울과 그릿에 한정되었으며,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심리·환경적 요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매개변인을 포함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그릿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우울과 그릿의 다중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양육태도는 공격성과 우울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우울은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부정적 양육태도는 그릿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그릿은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그릿은 다중병렬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공격성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우울을 관리하고 그릿을 높임으로 공격성을 관리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 그릿은 청소년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노력과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 자원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의 우울감을 낮추고 그릿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한다면 학교폭력, 청소년의 폭력적 비행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발달단계에 맞추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관련 부모교육을 계획한다면 건강한 청소년 성장에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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